
청년 취업 정장 공유 서비스

부산시 「드림옷장」이 함께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드림옷장’ 사업을 운영중
이다. 본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독려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8년도부터 총 24,000여명('21년 6,600여명)의 청년구직자들이 이용하였다.

부산

광역시

취업준비생 부담 해소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약 10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대학학자금 상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각종 수험준비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길게는 1년이 넘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면접 전형에 응해야 하는데, 
수입이 없거나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장을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부산시는 이렇게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드림옷장’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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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34세 취업준비생, 청년★부산잡스에서 신청 가능
부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자 했다. 2018년부터 시행한 ‘드림옷장’ 사업은 취업준비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부산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5세~34세 이하 취업 준비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정장세트(재킷, 치마, 바지, 셔츠, 블라우스)는 기본이고, 구두, 벨트, 넥타이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소품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올해는 고교 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부산 청년의 취업활동 지원을 강화
하였다. 또한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청년★부산잡스’와의 통합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여, 지역청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드림옷장’
'21년 ‘드림옷장’ 사업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7.4%가 대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
하여, 구직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청년일자리 지원 시책으로 평가됐다. 이용이 쉽고 의류관리 상태가 양호
하며 사이즈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여횟수와 기간도 적당하고 운영기관 직원들도 친절하여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청년취업난 속에서 ‘드림옷장’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면접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구직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여장소 2(리앤테일러) 대여장소 3(코칭)

K-Glocal Newsletter  Vol.6

2



드림옷장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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